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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잇는 
‘정책큐레이터’ 운영

 - 국민 제안 발굴부터 정책화·결과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청년인턴과 첫 정책큐레이팅...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달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책큐레이터’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큐레이터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집, 
선별하여 정책의제로 발전시키고 국민과 정책 담당 부서를 연결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그동안은 가치있는 제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검토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다. 이에 조달청은 국민 제안을 단순 접수·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굴해 정책으로 발전

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큐레이팅은 �국민제안 모니티링 및 수집, ‚정책의제 발굴, ƒ실행부
서 연계, „검토결과 관리, …결과공개 및 환류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기존

온라인 채널인 ‘소통혁신24, 국민신문고, 청장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조달

기업과 청년인턴과의 직접 소통, 내부 직원의 제안 게시판까지 정책 아이

디어의 발굴 창구로 활용한다.

 조달청은 정책큐레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청

년의 시각에서 조달정책을 바라보는 정책큐레이팅 활동도 진행했다.

 이날 청년인턴들은 ‘청년인턴 브이로그를 활용한 조달정책 홍보, 출입증
이용 불편 개선’ 등 국민 소통과 조직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실제 조달업무를 경험하면서 발견한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아디이어

도 나와 관련 부서와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정책큐레이터는 국민의 의견을 기다렸다가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정책의 씨앗을 찾아 정

책화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이라며, “청년인턴과의 정책큐레이

팅을 시작으로 조달기업과 국민, 내부 직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참여형 조달정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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